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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 

충남도 복지부문의 계획(안)을 수립하여 충남도의 계획과제 및 

정책과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임 

◦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수립되며 본 연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 충남도 

복지부문의 계획(안)을 수립하고 충남도의 계획과제 및 정책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충남도 부문별(복지부문) 계획(안) 수립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현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실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 4위(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출생아 수사 감소하고 있음.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7년 17.2%, 2025년 22.2%, 2030년 26.6%로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이자 민선 7기 충청남도 

도정 방향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지제도 이외에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복지 대상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노노케어 시스템 확대, 소규모 그룹 홈케어 

방식 등 지역친화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함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대비 
부문별(복지부문) 계획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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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01

1.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임

(국토교통부, 2018)

- 국토부가 수립중인 ‘국토종합계획’은 9개 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 되며, 교통,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복지 등의 부문별 계획도 포함됨

●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수립되며 본 연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 , 충남도 복지부문의 계획(안)을 수립하고 충남도의 

계획과제 및 정책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충남도 부문별(복지부문) 계획(안) 수립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현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실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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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저출산 고령화 현황02

1.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심화 

□ 저출산 현황

● 2017년 기준, 충남의 합계출산률은 1.28명으로 17개 시도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낮은 

절대수치와 지속적 감소세는 큰 문제임

- 2017년 기준 합계출산률이 높은 곳은 세종시 1.67명, 전남 1.33명, 제주 1.31명 순임 

- 충남의 경우 전국 평균인 1.05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2011년 1.50명에서 2017년 1.28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그림 1] 시도별 합계출산율(2017)

자료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 시행계획(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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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 국 1.24 1.30 1.19 1.21 1.24 1.17 1.05

충 남
1.50

전국2위
1.57

전국4위
1.44

전국2위
1.42

전국4위
1.48

전국4위
1.40

전국5위
1.28

전국4위

(충남
출생아수)

20,398 20,448 18,628 18,200 18,604 17,302 15,700

자료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 시행계획(2018), 2018.

[표 1] 충청남도 연도별 출산률

(단위 : 명)

● 충청남도 가임기 여성수,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초혼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

- 가임기 여성수(15~49세)의 경우 2016년 464,830명에서 2017년 462,782명으로 2,04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혼인건수는 2016년 11,792명에서 2017년 11,000명으로 792명 감소하였으며, 출생아수 또한 

2016년 17,302명에서 2017년 15,700명으로 1,602명 감소 하였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

15～49세
가임기 여성수

466,153 464,830 462,782 △2,048

혼인건수 12,331 11,792 11,000 △792

출생아수 18,604 17,302 15,700 △1,602

첫째아 출산연령 30.18 30.31 미발표 0.13

초혼연령
남 32.07
여 29.15

남 32.27
여 29.27

미발표
0.2
0.12

자료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 시행계획(2018), 2018.

[표 2] 충청남도 가임기 여성 및 출생아 수

(단위 : 명)

    

● 충청남도 가임기 여성수,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초혼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4� ■� 현안과제연구

□ 고령화 현황

●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7년 17.2%에서 2025년 22.2%, 2030년 26.6%로 전국평균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평균은 2017년 14.0%에서 2025년 19.9%, 2030년 24.3%로 충남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충청남도 노인인구 비율 및 증가율 전망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장애인구추계-시도(2017-2030), 2017.

●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은 2017년 기준 서천군(32.5%), 청양군(31.8%), 예산군(28.1%), 금산군(27.8%) 

등 군 단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계룡시(9.5%), 천안시(9.6%), 아산시(11.9%), 당진시(17.0%), 서산(16.9%) 등의 시 단위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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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 증감현황(’13년 →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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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 시행계획(2018), 2018.

[그림 4] 행정리별 고령화 실태 및 핫스팟 분석

자료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실거주 인구자료를 활용한 마을단위 인구분포, 충남정책지도, 2015.

● 지역별 고령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천안시(11.34%), 아산시(10.56%), 계룡시(6.28%), 

당진시(5.8%) 등에서 높은 증가가 전망됨 

- 가장 높은 고령화가 예상되는 천안시의 경우 2015년 53,296명에서 2030년 130,527명, 2040년 

204,395명으로 11.3%의 증가가 전망됨 

- 반면,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서천군(0.13%), 부여군(0.19%), 청양군(0.39%), 금산군

(0.99%) 등은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증가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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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5년간
고령인구
증가율

천안시 53,296 68,877 94,949 130,527 168,731 204,395 11.34%

공주시 23,250 25,287 27,847 29,817 30,181 29,185 1.02%

보령시 21,965 25,086 28,326 31,174 32,739 33,729 2.14%

아산시 32,931 41,530 53,560 70,680 92,496 119,871 10.56%

서산시 26,546 31,207 37,097 44,679 52,706 60,392 5.10%

논산시 27,033 30,041 33,250 35,565 36,252 36,734 1.44%

계룡시 3,503 4,523 5,970 7,349 8,410 9,004 6.28%

당진시 26,270 31,330 37,548 45,398 54,187 64,723 5.85%

금산군 14,075 15,444 16,460 17,330 17,650 17,573 0.99%

부여군 20,137 21,542 22,754 23,073 22,386 21,096 0.19%

서천군 17,202 18,423 19,135 19,238 18,650 17,753 0.13%

청양군 10,039 10,703 11,189 11,515 11,421 11,028 0.39%

홍성군 20,150 22,611 24,809 27,399 29,341 31,184 2.19%

예산군 21,200 23,565 25,521 27,219 27,543 27,257 1.14%

태안군 16,006 18,550 20,944 22,830 23,776 24,140 2.03%

충남전체 333,603 388,719 459,359 543,793 626,469 708,064 4.49%

자료: 충남연구원, 충남의 미래 2040, 2016.

[표 3] 충남 시군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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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의 의의   03

●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이자 중 하나이자 민선 7기 충청남도 도정 방향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지제도 이외에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복지 대상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현재까지 출산육아정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3조원을 투입했으나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 

0.96명으로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지역에 따라 육아공동체를 통한 공동육아가 

젊은 부모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충남도가 당면한 지속적인 출생아 수의 감소는 육아의 당사자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 보다는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인구 고령화는 향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급증시킬 것으로 전망

- 향후 2040년까지 노인인구 증가율은 7.49%로 전망되어 독거노인, 장기요양보험수급자, 치매노인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만으로는 수요 대비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없음   

● 갓 태어난 아이에서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을중심의 돌봄서비스 기능 확대가 필요함  

- 육아, 양로, 여가, 주거 등 다양한 돌봄의 문제를 지역사회를 통해 풀 수 있는 지역과 돌봄의 결

합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지역사회돌봄 구축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이 전개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이라는 말이 핵심 단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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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community)란 공동의 지리적 위치에 사는 사람들 또는 동질적인 문화와 

이해관계, 생활활동에 기초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임(장인협. 2016)

● 현재 가족과 기관중심의 육아서비스 사이의 공백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역량을 

강화를 통하여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는 방안이 확대되어야 함

-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 정책적 접근으로 마을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주민 돌봄품앗이 제도 

확충

● 고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돌봄, 자살, 치매, 사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친화적인 지역사회 체계 구축이 고령화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송미영, 2016) 

[그림 5] 지역사회 돌봄의 구조와 주체

시민

(참여)

정부

(공공성)

지역사회

(공동체)

[그림 6] 공동육아나눔의 지역돌봄네트워크 형성

지역 돌봄 네트워크

공간 나눔 돌봄 나눔 정보 및 자원 나눔

é é é

(공동육아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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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제공

(가족 품앗이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품앗이 그룹 
연계, 활동 프로그램 및 품앗이 
리더교육 등 지원

(나눔 문화 확산)
양육 관련 정보 나눔, 장난감 
도서관, 육아물품 나눔, 봉사 
나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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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참여방식, 주민과 이웃이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원과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의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실험적인 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단위 돌봄 품앗이 양적확대, 주민리더 양성, 돌봄공간 마련, 프로그램 발굴,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등이 현실적인 정책 대안임 (송미영, 2016)

● 노인이나 영·육아를 대상으로 한는 지역돌봄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와도 일맥상통함 

- 2018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함  

-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

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어 주거·건

강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라는 4대 핵심요소 별 중점과제를 제시(2018, 보건복지부,  커

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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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실현 방안 04

1. 저출산 부문의  충남형 돌봄 공동체 형성 

● 지역사회 내에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 양육품앗이, 육아 정보 공유 등으로 젊은 엄마에게 호응이 큰 공동육아나눔터는 충남 15개 시군 

중 1개소만 설립된 지역이 대부분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함

-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강좌, 아빠교실, 엄마육아교실 등에 지역의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육아수당수급의 절차로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기존의 기관 보유과는 다른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치를 확충   

-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던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지원을 받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독박육

아를 해결하는 육아협동조합이 곳곳에 개소하고 있음 

- 부모 협동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상담, 컨설팅 제공, 예산 지원으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함

●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자발적이고 태생되고 자율성을 토대로 운영되는 품앗이 공동육아 

제도 확충(송미영, 2016) 

- 품앗이 활동 공간의 확충, 컨설팅 지원 강화,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육아 품앗이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청소 및 조리 업무를 

전담하는 ‘충남형 보육도우미’ 확대가 요구됨(신아일보,‘18.8.30 )  



Issue� Report� ■�11

● 결론적으로, 지역을 통한 육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품앗이 공동육아에 대해서 같은 지역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함  

- 한편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소 및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충남형 보육

도우미 확대는  일자리와 지역에서의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직업군 창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비정규직의 낮은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직업군이 된다면 이 또한 중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형태의 직업군을 양성할 것인지 보다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민관의 협력차원에서 정책추진을 한다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관협력방안,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성과가 

예상됨

2. 고령화 부문의 충남형 돌봄 공동체 형성

● 현재 노인사회참여 일자리제도만으로 국한된 ‘노노케어’시스템을 일반주민까지 참여확대 

-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시스템을 확대하여 노인공동체 형성

- 이웃을 돌봄으로써 타임을 벌어들여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타임뱅크 

시스템 도입으로 노인이 복지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복지의 제공자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사회

에서의 역할 부여 

- 노인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어 ‘노노케어’를 제공하는 돌봄 서비

스 공급 확대

● 고령화로 인한 방문의료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지만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방문서비스 활성화

- 노인 및 마을주민을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양성한다는 계획, 은퇴노인을 대상

으로 민간상담사로 배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가가호호 방문상담 진행

● 품앗이 학교 및 소규모 그룹 홈케어 방식의 제도를 확충하여 지역친화적인 노인돌봄 체계 구축 

- 품앗이 학교에서는 마을주민과 노인들이 매일 모여서 건강체조, 한글교실, 미술교실, 치매예방활

동 등 다양한 활동과 점심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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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주변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공동생활제도 확대

-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개조해 독거노인들이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이웃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

록 공동그룸홈 확충    

-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체인 실버 단지 조성

- 일자리와 지역에서의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 창출방안 마련

● 충남형 돌봄공동체 형성은 지역 내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보다 친밀한 접촉이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때에 근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지나 도시처럼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고, 익명성의 단절된 문화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관건임 

- 점점 지역성, 이웃이라는 가치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향후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함

● 결론적으로, 정책 수혜자와 정책 공급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그 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과의 간담회, 욕구조사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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